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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같이 흐르는 평화
로힝야는 미얀마의 소수 무슬림 종족이며 수십년간 조직적인 핍박과 폭력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힝야들은 강제적으로 그들의 고향에서 방글라데시로 흩어져 
이주해야 했습니다. 난민 캠프는 이미 포화 상태이어서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소망과 안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로 
흩어진 이들도 불법체류로 열악한 생활 환경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에 남은 이들은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정착해 시민권을 얻는 소수 
로힝야들도 이민자의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로힝야은 여러 세대 동안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바라며 
종교나 재정착을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로힝야 친구들이 참된 평화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전 세계 로힝야족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소서. 영원한 평화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로힝야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요점

• 로힝야이 본래의 “고향집”에서 가깝든 멀든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전 세계 로힝야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시원한 강물처럼 로힝야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로힝야가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pray4rohingya.com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 주세요 
http://pf.kakao.com/_TxcBqs or QR  코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19) 


